
통계를�통해서�분석한

교인들�안의�"전광훈�현상"

"전광훈 현상"이라 함은 과거 목회자였던 전광훈 씨(2019년 8월30일 예장 백석대신으로부터

면직)와 궤적을 같이하면서 극우 정치세력과 손을 잡고 행하는 극단적인 말과 행동에

개신교인들이�동조하여�신앙과�자신의�정치�확신을�혼동하는�상태를�가리킨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2019년 11월5일 개신교인 1,000명(무작위)을 대상으로 1.

정치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전광훈 씨와 2.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개신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것에�대해�설문�조사를�한�결과를�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 극우 정치 세력화하고 있는 전광훈 씨에 대한

조사이기에 통계수치가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개신교인들이 전광훈 씨와 그의 행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이 조사와 크게

다를�바가�없을�것으로�예측된다.���

■�전광훈�씨의�최근�언행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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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의 3/2이 가량(64.4%)의 교인들은 전광훈 씨가 한국교회 대표가 아니며, 전광훈

씨의 극우 정치적인 발언이 오히려 기독교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반감)고

응답했으며, 22.2%의 응답자는 전광훈 씨의 발언으로 교회가 독단적으로 비칠 것 같아

우려한다(우려)고 대답했다. 즉, 한국교회 교인들의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86.6%의 교인들은

교회�안에서�극우�정치�발언을�하는�전광훈�씨에�대해�반감과�우려를�나타낸�것이다.�

또,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개신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신교인의 79.6%가

적극 반대 또는 반대한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찬성 또는 적극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5.3%였다.�

■�기독교�정당을�만들어�개신교회가�정치에�참여하는�것에�대해서�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특별히, 극우 정치세력과 손을 잡고 극단적인 말들을 하는 전광훈 씨에 대한 설문조사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주목해 보아야한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의�기준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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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

1.�성별 2.�연령 3.�결혼여부 4.�학력 5.�가구소득 6.�정치성향

○�독립변수

1.�교단 2.�신앙년수 3.�신앙형태(보수/중도/진보)

※ 독립변수에서 "교단"은 장로교(예장 합동, 예장 교신, 예장 개혁, 예장 백석, 예장 기타, 기장), 감리교,

성결교(예성,�기성),�침례교,�하나님의�성회(순복음)로�구분해서�조사를�하였다.�

※ 신앙의�형태에서�보수/중도/진보는�아래와�같은�질문에�대한�대답을�근거로�분류하였다.�

1.�나는�예수님을�믿으며,�그분을�알기�위해�여러가지�일을�하고�있다.

2.�나는�그리스도와�가까이�있으며,�매일�그분의�인도하심에�의지한다.

3.�하나님은�삶의�전부이며,�그분으로�충분하다.�나의�모든�일은�그리스도를�드러낸다.

4.��나는�성경은�하나님께서�영감으로�기록한�것이기�때문에�무오하다는�것을�인정한다.

위에 열거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성별, 연령, 결혼의 여부,

학력의 수준, 신앙의 년수와 형태는 "전광훈 현상"에 동조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에�"전광훈�현상"에�동조하는�변수로서�의미가�있는�것들은�아래와�같다.�

1.�가구소득 2.�정치성향 3.�교단

먼저, 교단의 경우는 하나님의 성회(순복음)가 적극적으로 "전광훈 현상"에 동조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의미있는 분석 값은 가구의 소득이 적을 수록,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 수록 "전광훈

현상"에 지지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가구의 소득 비율에 비해서 교인 개인의 정치성향이 5배

정도�더�강한�영향력을�가진�것으로�분석되었다.��

통계가 보여주는 결과는 현재 "전광훈 현상"에 교인들이 동조하고있으나(목회자를 포함한),

이것은 신앙적인 믿음의 영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치적인 성향을 따른

선택이라는�것이다.�

����즉,� 1.� 교회가 언제라도 (극우이던 극좌이던) 정치에 휘말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2.� 자신의�정치적인�성향과�확신을�믿음(신앙)의�영역이라고�혼동할�수�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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